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5. 8. 1.(금) 배포 즉시

노동부 장관, 외국인 노동자 
집단 임금체불 사건 전담팀 구성 지시 

- 사건 전담팀 통해 강원 양구군의 필리핀 노동자 임금 체불 사건 즉시 조사 착수
- 브로커 업체의 수수료 편취 사실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 계획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1.(금) 강원도 양구군 소재 농가에서 근무한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의 집단 임금체불(91명)에 대한 진정 사건이 접수
(7.31.)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관할 관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90여 명의 다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임금 체불이 발생한 만큼, 사건 
전담팀을 통해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 및 체불 금품 등을 집중 조사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농가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브로커 업체가 개입하여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해당 브로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이러한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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